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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
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
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
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
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
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
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
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
로 사진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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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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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창경궁

사진에 나쁜 날씨란 없다. 기후 조건에 좌우되는 특별한 목적의 촬영이 아니라면, 날씨의 

변화는 색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평소에 

볼 수 없는 낯선 광경을 선사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맑은 날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 장면을 기대했는데,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낙담하다가 뜻밖의 장엄한 빛 내림 장면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만난 폭우는 감성을 자아내는 독특한 분위기의 사진을 찍을 

기회를 만들어 준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사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 사진 찍기에 좋은 날씨를 묻는다면 정답은 없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같은 장소의 변화무쌍한 모습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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